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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reliminary data for alleviating nurses' job stress and support 
health promotion behaviors. Further, the study reviews the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nursing work environment in relation to job stress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among nurses in a regional 
general hospital. Methods: A study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9 to 16, 2017. The subjects were current 
nurses working at a regional general hospital in D city. Analysis of a survey questionnaire from 147 participants 
was conducted. Results: Upon reviewing the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nursing work 
environment in relation with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job stress, it was found tha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Z=-4.78, p<.001) and nursing work environment (Z=-4.17, p<.001) were significant mediators. Conclusion: 
As demonstrated through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t is necessary to build programs to strengthen individual pos-
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increase the practic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s among nurses. It is also evident 
that a systematic approach is needed to improve the nursing work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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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생산중심의 단순한 노동에서 지식중심의 고도화된 노동으

로 사회구조가 점차 변화되면서 인간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

출되고 있다. 보건의료 측면에서 보면 간호사는 의료기관의 인

적자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최일선에서 의료 소비자들

과 가장 많이 대면하고 있어 병원의 다른 직종 근로자들에 비해 

높은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Lee et al., 2007).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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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4차 산업에 맞추어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도입, 경영방식

의 변화 등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있다. 

높은 스트레스를 겪는 간호사일수록 업무 수행시 상해의 위

험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Vecchio, Scuffham, Hilton, & White-

ford, 2011),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교대 및 연장 근무, 과도한 

업무량, 등의 문제 또한 피로를 가중시켜 정신적 ‧ 신체적인 건

강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는 곧 환자에 대한 무관심과 불친

절한 태도로 이어지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방해

가 되어 간호 서비스의 질과 환자만족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

다(O'Brien-Pallas, Murphy, Shamian, Li, & Hayes, 2010).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충분히 사회적 불균형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 및 의료기관에서는 정책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정신적 ‧ 신체적인 직무 스트레스를 받는 간

호사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건강증진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효

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곧 양질의 간호서

비스 제공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건강증진행위는 바람직한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활동으로

(Parsons, Pender, & Murdaugh, 2011), 질병에 놓인 환자뿐

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직면한 간호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과

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에 비해 간호

사의 건강증진행위 실천율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Yeun, Kim, & Jeon, 2011),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

질수록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Lee, Tsai, Tsai, & Lee, 2011). 따라서 간호사들이 긍정적

인 사고방식으로 그들의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고 바람직

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건강증진행위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

다 필요하다.

한편, 긍정심리자본은 인간의 약점과 부정적인 측면 보다는 

강점과 긍정적인 측면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개념이

다(Seligman, 1998). 이러한 긍정심리자본은 간호사의 긍정적

인 정서를 향상시킴으로써 간호업무 수행 시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체적 ‧ 정신적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긍정심리자본이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서 건강증진행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간호근무환경은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이나 조직의 분

위기로(Moos, 1994), 단순히 일하기 위한 장소적인 의미를 넘

어 물리적인 환경,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동료 간의 상호작용 

및 병원이라는 조직의 정책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Lake, 2002). 따라서 간호근무환경은 바람직한 간호

문화를 조성하고 병원조직의 유효성을 지속시키기 위해 중요

한 요인이다. 즉, 물리적 환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간

의 상호작용, 조직이 체계를 유지하는 방식, 보수 이외의 근무

조건, 간호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환경을 총칭하는 것으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을 포함한다

(Christmas, 2008). 이러한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은 간호사가 해당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는데 도움이 

되며(Cho, Choi, Kim, Yoo, & Lee, 2011), 환자 안전 및 간호서

비스의 질과 직결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간호근무환

경이 좋을수록 건강증진행위가 높아진다(Shin, 2014)고 보고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볼 때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서 간호근무환경에 대

한 인식 또한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는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

는 연구(Kim & Kim, 2016)이거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 긍정심리자본 또는 간호근무환경 간의 관계를 단순 비교

한 연구(Han, 2014; Yu, 2015)에 머무르고 있다. 더불어 지역 

종합병원 간호사는 상급 종합병원 간호사보다 직무 스트레스

가 높음에도 불구하고(Choi & Park, 2012) 이들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

과 간호근무환경이 작용하는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건강증진행위

에 미치는 영향에 긍정심리자본과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인식

이 미치는 매개효과에 대하여 파악하여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

스를 감소하고 적극적인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함으로써 간호 

서비스 질 향상에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역 종합병원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건강증

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과 간호근무환경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지역 종합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 스트레스, 건강

증진행위, 긍정심리자본, 간호근무환경의 정도를 파악한다.

 지역 종합병원 간호사가 지각한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 긍정심리자본, 간호근무환경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지역 종합병원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긍정심리자본, 간호

근무환경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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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지역 종합병원 간호사가 지각한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와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 간호근무환경의 매개효

과를 규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

계에서 긍정심리자본과 간호근무환경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Figure 1).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D도시에 소재한 800병상 이상의 K대

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경력 3개월 이상의 현직 간호사로 성별

과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간호사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상자 크기 산출에서 효과크기 .15, 유

의수준 .05, 검정력 95%를 기준으로 하고 회귀분석시 예측변

수를 총 3개로 산정한 결과 119명으로 산출되었고 약 20%의 탈

락률을 고려하여 충분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총 150부의 설

문지를 배포하여 147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불충분한 응

답으로 탈락된 설문지 없이 147부 모두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는 Chang 등(2005)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 스

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Short Form, KOSS-SF)으로 측정하였으며 개발자의 허락을 

승인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직무요구도(4문항), 직무

자율성 결여(4문항), 관계갈등(3문항), 직무불안정(2문항), 조

직체계(4문항), 보상부적절(3문항), 직장문화(4문항)의 총 24

문항 7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

로 항목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

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

스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

가 낮은 15개 문항은 역문항으로 역환산 처리하여 측정하였다. 

Chang 등(2005)의 연구에서 제시한 원도구 43문항의 Cron-

bach’s ⍺는 직무요구도 .71, 직무자율성 결여 .66, 관계갈등 

.67, 직무불안정 .61, 조직체계 .82, 보상부적절 .76, 직장문화 

.51이었으며, 단축형의 총점에 대한 Cronbach’s ⍺는 제시되

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79였다.

2) 건강증진행위

건강증진행위는 Walker, Sechrist와 Pender (1987)가 개발 

후 1996년에 개정하고, Yun과 Kim (1999)이 번역한 건강증진 

생활양식-II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II, HPLP-II)

로 측정하였으며 원저자와 번역자의 허락을 승인 받은 후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대인관계(9문항), 영양(9문항), 건강책임(9

문항), 신체활동(8문항), 스트레스 관리(8문항), 영적성장(9문

항)의 총 52문항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전혀 안한다’에 1점, ‘항상 한다’에 4점의 점수를 부

여하여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Yun과 Kim (1999)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1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는 .96이었다.

3)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은 Luthans와 Youssef (2007)가 개발한 긍정

심리자본 척도(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 PCQ)

를 Lee와 Choi (2010)가 번안 및 수정 ‧ 보완을 거쳐 완성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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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측정하였으며 원저자와 번역자의 허락을 승인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효능감(6문항), 희망(6문항), 복

원력(6문항), 낙관주의(6문항)의 총 24문항으로 4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6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6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개 문항의 총합을 평균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3번, 8번, 19번 문항은 

역척도 문항으로 역환산 처리하여 측정하였다. 도구의 개발 당

시 Cronbach’s ⍺는 .89였고 Lee와 Choi (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94였다.

4) 간호근무환경 

간호근무환경은 Lake (2002)가 개발하고 Cho 등(2011)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어판 간호근무환경 측정도구

(Practice Environment Scale of Nursing Work Index, PES- 

NWI)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원저자와 번역자의 허락을 

승인 받은 후 사용하였다. PES-NWI는 병원운영에 간호사 참여

(9문항),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9문항), 간호 관리자의 능력 ‧
리더십 ‧ 간호사에 대한 지지(4문항),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

원(4문항), 간호사와 의사의 협력관계(3문항)로 총 29문항의 5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

수록 간호사가 간호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한국어판 개발 당시 Cho 등(2011)의 연구에

서 Cronbach’s ⍺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
는 .94였다.

4. 자료수집

D시에 소재한 K대학병원의 임상시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eard, IRB)의 심의를 거쳐 연구승인을 받은 후 진행

하였다(심의번호: ** 2017-04-014-001). 자료수집기간은 2017

년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로 연구자가 간호부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한 설명 후 동의를 받고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설문 내용

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직접 배포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내용 및 자료의 익명성과 비 보장, 사생활 

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설명문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참여 

과정에서 언제든지 원하지 않을 경우 중단할 자유가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고,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증정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WIN Statistics 23.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와 긍정심리자본, 

간호근무환경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고 이 변수 간

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긍정심리자본, 간호근무환경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고, Durbin-Watson

으로 구한 오차의 자기 상관계수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

였다.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과 간호근무환경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 Hierarchical)로 분

석하였고, Sobel test를 사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을 실시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긍정심리자본, 간호근무환경

직무 스트레스는 평균 49.86±8.70점이고, 항목별 하위영역 

별로는 직무요구도 스트레스가 70.86±15.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상부적절 스트레스 54.42±16.28점, 조

직체계 스트레스 52.83±16.16점, 직무불안정 스트레스 48.19± 

19.23점, 직무자율성결여 스트레스 47.45±11.61점, 직장문화 

스트레스 42.35±13.57점, 관계갈등 스트레스 32.95±14.09점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행위는 평균 2.11±0.44점이고, 하위영역 별로는 대

인관계 요인이 2.61±0.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영적성장 2.22±0.57점, 건강책임 2.15±0.47점, 스트레스관리 

1.99±0.49점, 영양 1.92±0.53점, 신체활동 1.77±0.60점 순으

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은 평균 3.72±0.67점이고, 하위영

역 별로는 희망이 3.86±0.6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복

원력 3.73±0.92점, 자기효능감 3.65±0.66점, 낙관주의 3.65± 

0.73점으로 나타났다. 간호근무환경은 4점 척도에 평균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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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s of Job Stress, Health-promotion Behavior,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Nursing Work Environment
(N=147)

Variables
Health-promotion behavior Job stres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r (p) r (p) r (p)

Job stress -.38 (＜.00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61 (＜.001) -.45 (＜.001)  

 Nursing work environment .50 (＜.001) -.62 (＜.001) .48 (＜.001)

Table 1. Mean Scores of Job Stress, Health-promotion 
Behavior,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Nursing Work 
Environment (N=147)

Variables M±SD

Job stress
Job demand 
Lack of reward 
Occupational system 
Job insecurity 
Insufficient job control 
Organizational climate 
Interpersonal conflict 
Total

 70.86±15.37
 54.42±16.28
 52.83±16.16
 48.19±19.23
 47.45±11.61
 42.35±13.57
 32.95±14.09
49.86±8.70

Health-promotion behavior
Interpersonal relations 
Spiritual growth 
Health responsibility 
Stress management 
Nutrition 
Physical activity 
Total

2.61±0.46
2.22±0.57
2.15±0.47
1.99±0.49
1.92±0.53
1.77±0.60
2.11±0.44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ope 
Resilience 
Self-efficacy 
Optimism 
Total

3.86±0.65
3.73±0.92
3.65±0.66
3.65±0.73
3.72±0.67

Nursing work environment
Nursing foundations for quality of care 
Nurse manager ability, leadership, and 

support of nurses 
Collegial nurse-physician relations 
Nurse participation in hospital affairs 
Staffing and resource adequacy 
Total

2.60±0.43
2.47±0.50

2.40±0.55
2.27±0.50
1.92±0.54
2.33±0.43

0.43점이고, 하위영역 별로는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이 2.60 

±0.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관리자의 능력 ‧ 리더

십 ‧ 간호사에 대한 지지 2.47±0.50점, 간호사와 의사의 협력관

계 2.40±0.55점, 병원운영에 간호사 참여 2.27±0.50점,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 1.92±0.54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 긍정심리자본, 

간호근무환경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 긍정심리자본, 간

호근무환경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는 직무 스트레스(r=-.38,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긍정심리자본(r=.61, p<.001)과 간호

근무환경(r=.50,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직무 스트레스는 긍정심리자본(r=-.45, p<.001), 

간호근무환경(r=-.62,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과 간

호근무환경(r=.48,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

계를 보여 간호근무환경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긍정심리자본과 간호근무환경

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 

지수가 2에 근접한 2.325로 나타나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362~1.700으로 10을 넘지 않았고 공차한계

(tolerance)가 .772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긍정심리자본(β=.48, p<.001), 

간호근무환경(β=.27, p<.001)이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

는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전체 설명력은 42%로 

나타났다(Table 3). 

4.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과 간호근무환경의 매개효과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서 긍

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1단계 독립변수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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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Job Stres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Nursing Work Environment on the Health-promotion Behaviors
(N=147)

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 .30 .18 1.63 .106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32 .05 .48 6.70 ＜.001 1.362

Nursing work environment .27 .07 .27 3.72 ＜.001 1.760

Job stress .00 .14 .02 0.23 .982 1.700

R2=.43, Adjust R2=.42, F=35.38, p＜.001, Durbin-Watson=2.325 

SE=standard error;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

무 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에서는 표준회귀계수 β값이 -1.14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36.37, p<.001), 2단계 독립변수인 

직무 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β
값 -0.3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4.41, p<.001). 마지막

으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분

석에서 독립변수인 직무 스트레스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

수 긍정심리자본은 β값 0.5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 

.001), 모형의 설명력은 39%로 나타났다(F=45.10, p<.001). 

이때 독립변수인 직무 스트레스의 β값(-0.13)이 2단계의 β값
(-0.38)보다 작아 긍정심리자본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인 직무 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건강

증진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p<.069),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

에서 긍정심리자본의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Z=-4.78, p<.001).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서 간

호근무환경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1단계 독립변수인 직

무 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간호근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에서는 표준회귀계수 β값이 -0.62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89.45, p<.001), 2단계 독립변수인 

직무 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β
값 -0.3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4.41, p<.001). 마지막

으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분

석에서 독립변수인 직무 스트레스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

수 간호근무환경은 β값 0.4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 

.001), 모형의 설명력은 26%로 나타났다(F=24.73, p<.001). 

이 때 독립변수인 직무 스트레스의 β값(-0.12)이 2단계의 β값
(-0.38)보다 작아 간호근무환경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인 직무 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건강

증진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p=.202)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

에서 간호근무환경의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Z=-4.17, p<.001) (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지역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

과 간호근무환경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간호사의 직무 스트

레스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하기 위해 도

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은 100점 만점으

로 환산한 점수에서 평균 49.86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

의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Oh, Shin, Go와 Pra-

tibha (2014) 연구의 직무 스트레스 평균점수는 47.8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의 규모에 따른 업무량과 조직문화에 따라 

개인이 체감하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항목별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직무요구도 스트레스

가 70.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계갈등 스트레스가 

32.9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Oh 등(2014)의 연구에

서 직무 스트레스 하위영역의 평균점수 중 직무요구도 스트레

스가 가장 높았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

이 직무요구도의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이유는 정해진 시간 내

에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체계와 근

무환경으로 인한 시간적 압박감, 업무량 과중 등의 긴장감이 주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된다. 나아가 환자의 생명을 다

루는 직업으로부터 오는 막중한 책임감, 정해진 업무 이외에 병

원평가 준비나 다양한 교육부담 등도 추가적인 원인으로 작용

하여 간호사들의 사직과 이직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직무요구도 스트레스의 원인들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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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Nursing Work Environ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promotion Behaviors and Job Stress (N=147)

Variables Categories  β t (p)  R2  F (p)  Sobel tes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1 Job stress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1.14 -6.03 (＜.001) .20 36.37
(＜.001)

Z=-4.78, 
p＜.001

2 Job stress 
→ Health-promotion behavior

-0.38 -4.94 (＜.001) .14 24.41
(＜.001)

3 Job stress 
→ Health-promotion behavior

-0.13 -1.83 (＜.069) .39 45.10
(＜.00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Health promotion behavior

0.55 7.51 (＜.001)

Nursing work 
environment

1 Job stress 
→ Nursing work environment

-0.62 -9.46 (＜.001) .38 89.45
(＜.001)

Z=-4.17, 
p＜.001

 2 Job stress 
→ Health-promotion behavior

-0.38 -4.94 (＜.001) .14 24.41
(＜.001)

 3 Job stress 
→ Health-promotion behavior

-0.12 -1.28 (.202) .26 24.73
(＜.001)

Nursing work environment 
→ Health-promotion behavior

0.43 4.65 (＜.001)

시킬 수 있는 방안 및 간호 업무 분야별로 직무 요구도의 적정 

수준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의 하

위영역에서 보상부적절이 직무요구도 다음으로 높은 점수로 

측정되었다. 간호사가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량과 일의 

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OECD 26개 국가의 간호사 임금이 전체 근

로자 평균 임금에 비해 1.13배 많은 것(Hong & Cho, 2017)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도 간호사의 임금향상을 위한 국가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0년 자료를 

바탕으로 간호사 노동시장의 구조분석 및 병원 간호사 확보수

준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수도권 보다 광역시가 년 300

만원이 낮고, 광역시 보다 지역이 년 약 120만원이 낮아(Park, 

Seo, & Lee, 2013) 균형있는 간호사 인력정책의 효율성을 보

장하기 위해서 임금차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

다. 따라서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하여 병원은 

적정인력 관리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적정 수준의 보상체계 마

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간호조직 또한 권위주의적 문화에

서 벗어나기 위하여 간호사 스스로의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수준은 4점 척도에 평

균 2.11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고 서

울과 경기에 소재한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Oh 

등(2014)의 연구에서는 평균 2.93점, 서울소재의 종합병원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i와 Sung (2013)의 연구에서는 평균 

2.30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직종인 종합병원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Ko, Kwon과 Kang (2009)의 연구에서는 건

강증진행위의 점수가 평균 2.90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

과를 통해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의 점수가 다른 직종의 건강

증진행위 점수에 비해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

상의 원인은 간호사가 과도한 업무량, 불규칙한 근무시간, 다

양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식사나 수면 및 운동 등에서 규칙적

인 생활습관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건강증진행위의 실천이 낮

아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지역 종합병원의 열악한 간호근무

환경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역 종합병원 간

호사의 건강은 개인 뿐 만 아니라 환자 간호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간호사들이 자신의 건강증진행위에 대해 스

스로 관심을 가지도록 조직 내 건강증진행위 활성화를 위한 프

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건강증진행위의 항목별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대인관계가 

2.6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체활동이 1.7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간호사의 대인관계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스

스로의 문제와 고민을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다

른 사람과의 갈등을 토론과 타협으로 해결하거나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친교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간호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전반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능력인 언어적 ‧ 비언어적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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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의사소통능력 함양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다. 반면 

신체활동의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간호사가 교대근무 및 업

무량 과중으로 인해 규칙적으로 시간을 할애하여 신체적 운동

을 하기 어렵고, 불규칙한 생체리듬으로 인해 정신적 ‧ 신체적 

피로도가 높아 신체활동을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가활동을 통한 신체적 활동을 권장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칭 운동하는 방법 등 실제적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다양한 중재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긍정심리자본 수준은 6점 척도에 평균 3.72점으

로 서울시에 소재한 상급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Seo, Kim과 Min (2015)의 연구에서는 6점 평균평점 환

산점수 3.98점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역 종

합병원의 운용 특성상 간호사의 이직과 사직이 많음에 따라

(Jeong, Lee, Choe, & Park, 2016) 현재의 직장에서 목표를 추

구하거나 미래에 대해 밝은 전망을 가지고 힘든 시간을 극복해 

내는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복원력의 수준이 낮은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 종합병원 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직과 사직률을 줄이기 위한 근무여건

을 형성하기 위하여 업무강도를 조절하고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을 적용하여 간호사의 긍정적인 심리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사와 다른 직종과의 긍정심리자본 점수를 비교해보면, 

제조업 사무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Lee와 Choi (2010)의 연

구에서는 평균 4.14점,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Kim, Choi와 

Kim (2015)의 연구에서는 6점 평균평점 환산점수 5.17점으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이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의 점수가 낮은 이유는 최일선에서 환자의 생명

을 다루는 복잡하고 다양한 간호사의 업무특성으로 인해 끊임

없는 긴장감과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며 이로 인해 정서적 여

유를 갖기 힘든 부정적인 심리상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을 강화시키기 위한 임파워먼

트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통해 간호사의 긍정적 사고를 형성하

여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써 신체적 ‧
심리적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긍정심리자본의 항목별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희

망이 3.86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기효능감과 낙관주의가 각각 

3.6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희망은 긍정적인 동기부여의 

상태로(Snyder, 2002), 대학병원의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Park, Chang과 Lee (2015)의 연구에 의하면 환자의 생명을 다

루는 병원 업무의 특성상 긍정심리자본은 조직에 대한 행동과 

태도의 주요 요인이며 특히 희망과 복원력은 병원 구성원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를 높이는 조직차원의 중

재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인 

지역 종합병원 간호사의 전체적인 긍정심리자본은 낮지만 하

위영역의 희망이 높다는 것은 지역 종합병원 운용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므로 병원 내 타 직종을 포함하여 

희망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개

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인식한 간호근무환경 수준은 4점 척

도에 평균 2.33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연구도구를 

사용하여 지역 종합병원의 간호근무환경을 조사한 Lee와 Park 

(2014)의 연구에서도 간호근무환경이 평균 2.33점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같은 연구도구를 사용하여 상급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Kim과 Lee (2016)의 연구에서는 평균 2.61점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가 속한 간호근무환경의 점수

는 국내 상급 종합병원의 간호근무환경 점수보다 낮게 측정되

었으며, 전문간호업무환경의 특징을 가진 병원으로 인증된 미

국의 마그넷 병원(Magnet hospital)의 2.95점은 물론 비마그

넷 병원(Non magnet hospital)의 2.65점(Lake, 2002) 보다도 

낮게 나타나 지역 종합병원의 간호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근무환경의 항목별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양질의 간호

를 위한 기반이 2.6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분한 인력

과 물질적 지원 1.9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

일한 연구도구를 사용한 Kim과 Lee (2016)의 연구에서도 양

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이 가장 높았고,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이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

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간호근무환

경의 수준이 낮으며 병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간호사들이 인적

‧ 물적 자원의 부족함으로 인해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간호인력의 수준

은 OECD 국가 평균의 1/3 정도에 불과하며, Hospital nurse's 

association (Jeong et al., 2013)의 보고에 따르면 간호사 1인

당 담당 환자 수 비율이 미국은 1:4~5명, 일본은 1:7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1:15~2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간호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종합병원 간

호사의 방대한 업무량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충분한 인력 확보

를 위해 높은 등급의 간호인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역 병원에 

대한 정부의 혁신적인 제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건강증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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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무 스트레스(r=-.38,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고, 긍정심리자본(r=.61, p<.001)및 간호근무

환경(r=.50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건강증진행위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Oh 등(2014)의 선행연구에서도 건강증진

행위가 직무 스트레스의 수준과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에 있었

다(r=-.23, p<.001). 또한 건강증진행위가 긍정심리자본과 간

호근무환경의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함을 확인하였는데, Lee

와 Kim (2012)의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정신

적, 신체적으로 건강이 향상된다고 하였으며, Shin (2014)의 연

구에서는 간호근무환경이 좋을수록 건강증진행위가 높아진

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었다. 즉, 건강증진행

위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긍정심리자본과 간

호근무환경의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직무 스트레스는 긍정심리자본(r=-.45, p<.001), 간호근

무환경(r=-.62,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가 상근 또는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간호사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 간호근무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는 최근 연구(Kim, 2015)가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동기 

부여를 통해 업무 수행시 부딪치는 난관을 의연하게 해결하고, 

적절한 보상정책을 개발하며, 충분한 지원을 통해 간호의 연속

성을 높일 수 있는 간호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

어야 할 것이다. 긍정심리자본과 간호근무환경(r=.48, p<.001)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간호사들이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긍정

적인 심리상태가 형성되어 직무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며, 나아

가 대상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 만족도 상승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는 긍정심리자본과 간호근무환경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

들의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설명력은 42%였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들의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건강증진행위의 수준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Shin (2014)의 연구에서도 간호근무환경이 건강

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

과를 볼 때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심

리자본의 개발과 간호근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대상자인 지역 종합병원 간호사의 직

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Z= 

-4.78, p<.001)과 간호근무환경(Z=-4.17, p<.001)은 유의한 완

전매개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긍정심리자본과 간호근무환경

의 수준이 높을수록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를 높이는데 영향

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 간호사를 대

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서 긍정심

리자본과 간호근무환경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없어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따른다. 본 연구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로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건강증진행

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긍정심리자본과 간호

근무환경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직무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의 긍정심

리자본과 간호근무환경이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긍정심리자

본과 간호근무환경을 통해서 건강증진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예측변수인 직무 스트레스 보

다는 매개변수인 긍정심리자본과 간호근무환경에 초점을 두

고 지역 종합병원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전략을 수립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바이다.

업무의 특성상 직무 스트레스의 발생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라도 긍정심리자본과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를 도모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긍정심리자본의 동기부여를 위해 간호

사의 직업적 사명과 긍지를 꾸준히 교육하고 개인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일하고 자기발전에 노력하면 급여나 직무안정도 등

에서 더 나은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여 긍정적 심리

를 부여를 할 수 있는 제도와 실현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

하다. 따라서 간호사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편

과 전문적 교육은 간호사의 자아성취감을 통해 긍정심리자본

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병원 조직별로 간호

사들의 근무만족도를 조사하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며 기대감

을 높여주는 노력들을 꾸준히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간호

의 질과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병원의 이익과도 

직결되므로 병원조직과 간호사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관계 형성

을 통해 상호 증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간

호근무환경은 단순히 업무장소나 사용기구 및 편의시설 등의 

물리적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조직 체계와 각

종제도 및 병원과 간호사, 의사와 간호사 간의 협력관계도 중요

한 작용 요소이다. 무엇보다도 간호사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

고 있는 과도한 업무량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간호사 1인당 담

당 환자 수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며, 높은 간호인력 등급

제도의 도입을 통한 양질의 적정 간호사 수의 책정과 적절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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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현재

의 불합리한 근무환경의 개선 및 적극적인 물질적 지원 등 병원 

전체의 조직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

다도 최근 보건복지부(2018)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으로 야간근무 보상 확대, 태움이나 성희롱 등 인권침해 방

지를 위한 교대제 개선지원, 간호사 인권센터 운영과 같은 대응

체계 구축, 신규간호사 교육 ‧ 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으로 전문성 강화,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연구와 간호대 지역

인재특별전형 도입을 통한 취약지 인력양성 등이 현장에서 체

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간호사는 직무 스트레스의 증감

으로만 건강증진행위를 하지는 않으며 개인차원의 긍정심리

자본의 강화와 조직차원의 간호근무환경의 개선 및 관리를 통

한 구체적 행동이 수반되었을 때 직무만족을 높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을 형성하여 건강증진행위가 증진될 수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인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호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위

한 좀 더 세심하고 조직적인 접근 및 개선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는 지역 종합병원 간호사에 한정되어 있으므

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우며, 대상자를 확대하여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다차원적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매

개요인은 긍정심리자본과 간호근무환경임을 볼 때,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의 실천을 높이기 위해 개인적 차원으로 긍정심

리자본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조직적 

차원으로 간호근무환경의 개선 및 관리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

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

계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긍정심리자본과 간호근무환경

의 매개효과에 대해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간

호근무환경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직무 스

트레스의 선행요인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

자가 인식하는 간호근무환경으로써 매개효과로 작용하고 있

어 학문적으로 새로운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적절

히 관리하고 건강증진행위를 높이기 위해 긍정심리자본과 간

호근무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전략과 프로그램의 개발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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